
전력, 5월 판매량 364억kWh

5월 때 이른 더위 탓에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지식경제부는 5월 검침일 기준으로 전력 판매량이 전년동월대비 2.6% 증가한 363억9000만kWh를 기록했다

고 6월19일 발표했다.

철강 등 주요 업종의 수출증가와 이상고온 현상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.

수출은 2011년 5월에 비해 철강(6.2%)과 자동차(3.7%)를 중심으로 증가했고, 월평균 기온은 14.1도에서 16.5

도로 2.4도 올랐다.

전력 수요증가율은 농사용이 12.3%로 가장 높았고 산업용 4.2%, 교육용 2.8%, 일반용 2.5%, 주택용 0.6% 등

순이었다.

5월 한국전력과 발전기업 사이의 도매거래인 전력시장 거래량은 364억5000만kWh로 전년동기대비 2.0% 늘

어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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